
호세아 개관 

 

1. 개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약 40 년간에 걸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배도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책입니다. 

 예언자의 결혼과 아내의 간음, 

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 결국 심판 가운데도 약속된 회복과 새 언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풀어집니다. 

 

2. 저작 연대 

 예언 사역 시기는 여로보암 2 세 말기(BC 753)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BC 

722)까지 약 30 여 년간입니다. 

 저작은 대체로 BC 750~725 년 사이, 북왕국 멸망 직전으로 추정됩니다. 

 

3. 저자 

 호세아(“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보이며,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녀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들에게도 심판적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대언하는 상징적 행위 예언 그 

자체입니다. 

 



4. 기록 목적 

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고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의 불성실함을 

드러내기 위함 

 우상 숭배, 정치적 외교 의존(앗수르, 애굽), 부패한 제사와 거짓 예배를 비판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 위함 

 비록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과 언약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선포하기 위함 

 

5. 단락 구분 

호세아서는 상징 행위와 신탁이 혼합된 구조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단락 내용 특징 

1–3장 호세아의 결혼과 고멜 비유적 상징 –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의 배신을 드러냄 

4–14장 선지자의 메시지 죄의 고발, 심판의 경고, 회복의 약속 포함한 본격적 신탁 

자세히 나누면: 

 1–3 장: 호세아의 결혼과 회복 

 4–10 장: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경고 

 11–13 장: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촉구 

 14 장: 회복과 축복의 약속 – “내가 그들의 배역함을 고치고…” 

 

6. 중심 메시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6) 



하나님은 형식보다 관계를, 제사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나, 실제로는 우상과 정치 동맹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타락한 아내를 끝내 사랑하는 남편처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영적 간음과 언약 관계 

 고멜의 간음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 이는 단순한 윤리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신앙적 배신입니다. 

② 하나님의 인애와 진노의 역설 

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고… 내가 다시는 내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리니…” 

(11:8–9) 

③ 참된 예배와 지식의 신학 

 외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언약적 관계에 기초한 예배가 강조됩니다 

(4:1, 6:6). 

④ 회복의 종말론 

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며, 메시아 시대와 새 언약 시대를 예시합니다 

(14 장).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호세아 해석 



① 언약적 관점에서의 죄와 회복 

 이스라엘의 타락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저버린 결과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적 정당성에서 비롯됩니다. 

 그러나 언약의 본질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깨지 

않으십니다. 

→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의 조건적 은혜의 관계로 

이해됩니다. 

② 호세아 –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 호세아는 배우자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 의인, 

 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내가 너를 자기에게 장가들게 하리니 영원히 장가들되… 인애와 긍휼로…” (2:19) 

③ 참된 예배와 개혁주의 예전 

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개혁주의의 ‘형식보다 본질’, 

‘형식과 진정의 조화’라는 예배 신학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④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와 사랑은 예정과 유기, 심판과 은혜를 모두 다루는 개혁주의 

신학의 통합적 시각으로 해석됩니다. 

 


